
‘본래 부처’ 지각하는 패스트 트랙 ‘화두선’ 
‘간화선은 최상승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화두 참선이 깨달음에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이다. 깨달음을 수행하는 불

자라면 누구나 빠른 깨달음으로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고자 한다. 어째서 화

두선은 생사 해탈의 가장 빠른 길이라 하

는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 

중도에 근거한 수행법은 다 좋다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바

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또 깨치는 방법도 너

무나 다양하다. 

하지만, 불교에서 깨달음은 중도(中

道)이다. 부처님은 깨치고 첫 설법에서 

당신이 중도를 깨쳤다는 중도대선언을 

하였다. 중도가 깨달음이다. 중도에서 벗

어난 것은 불교의 깨달음이 아니다. 중도

에 부합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요, 중도

에서 이탈하는 것은 외도(外道)이다.

불교의 근본은 중도이다. 부처님의 친

설과 그 직계 제자들의 말씀을 모아 놓은 

초기 경전과 부처님과 수많은 제자들의 

말씀을 담은 대승 경전, 그리고 동아시아 

조사 선지식의 말씀을 모아 놓은 조사어

록이 모두 중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부처님의 첫 설법인 초전법륜을 기록

한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은 당신이 

깨친 중도를 팔정도라 하였다. 중도 = 팔

정도인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2600년 가까이 되었고 이후 사방 팔방으

로 그 가르침이 전파되어 변화 발전하여

도 불교의 근본은 중도 팔정도인 것은 변

함이 없다. 

그러므로 남방 승가 전통의 위빠사나 

수행법이나 대승의 티벳불교 수행법이

나 한국 조계종의 화두선이나 염불이나 

일본의 묵조선이나 중도 팔정도를 근본

으로 하는 수행법이라면 다 좋다. 남방

이든 북방이든, 대승이든 소승이든, 화

두선이든 위빠사나든, 염불이든 주력이

든, 보살행이든 보시이든 상관이 없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 선지식들이 깨치고 

설한 중도 팔정도를 근본으로 하는 수행

이라면 다 훌륭하고 위대한 깨달음의 길

이다.     

중도를 깨치려는 수행 방법은 다 평등하다

부처님이 깨친 중도에 근거한 모든 수

행법이 다 좋다면, 어째서 화두선은 가장 

빠른 공부라 하는가? 

남방 상좌부 승가의 전통 수행법인 위

빠사나를 공부하는 불자들은 위빠사나

가 부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수행법

이라 믿고 그 외의 수행법은 부처님의 가

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치고 첫 설법에서 

당신이 중도를 깨쳤노라 하였고 어떤 수

행을 해서 깨쳤다고 하지는 않았다. 경

전의 기록으로 보아도 부처님 이후 처음

으로 깨친 수행자 꼰단냐(한문역 교진

여)도 부처님의 중도, 팔정도, 사성제 법

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치는 언하대오

(言下大悟)를 하였다. 지금 남방과 북방

을 대표하는 위빠사나나 화두 참선법으

로 깨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초기 경

전이나 대승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설법

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치는 이들이 헤아

릴 수 없이 많다.  

그러므로 ‘위빠사나만이 부처님이 가

르친 수행법이다’라고 하거나 ‘간화선

이 최고의 수행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았고, 

중도를 깨치는 길은 수없이 다양하기 때

문이다. 서울로 가는 모든 길이 통하듯이 

중도의 깨달음으로 가는 모든 수행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다 평등하고 우열

이 있을 수 없다. 

만약 불교 수행법에서 어느 수행이 좋

고 어느 수행이 나쁘다고 말한다면 그렇

게 보고 말하는 이는 정견(正見)이 서지 

못하여 아직도 분별망상 속에서 말하는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처

님의 깨달음 중도로 가는 수행법이라면 

다 평등하니 좋고 나쁨이 없기 때문이다. 

불자라면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처님 법

은 중도 불이(不二)다. 나와 너, 선과 악, 

부처와 중생, 간화선과 위빠사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이 되어 양변에 집착

하면 분별망상이 일어나 중도 정견이 서

지 못한다. 중도 정견이 확고하려면 일제 

만물, 일체 존재를 중도 정견으로 보아 

불이(不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남방과 북방, 대승과 소승, 간

화선과 위빠사나, 화두선과 염불 등을 볼 

때 상대 분별에 빠져 좋고 나쁨으로 본다

면 삿된 견해인 것이고 다 좋고 평등한 

수행법이라 보는 것이 정견이라 하겠다. 

불교 수행을 하려면 정견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의 지혜로 생로병사의 괴로움

을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려는 

이는 반드시 가장 먼저 불교의 근본 중도

를 공부하여 정견을 세워야 한다. 불교의 

정견이란 중도로 보는 안목이다. 

부처님이 깨친 중도의 정견이란 바름

과 삿됨을 바로 보는 안목이다. 바름과 

삿됨을 구분하는 인목이 서면 지혜가 나

온다. 불교의 정견 지혜를 밝히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는 이는 금강산을 

구경하려는 이가 금강산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찾아

가는 격이다. 이렇게 정견 없이 수행해서

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정견 없이 수행

하는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

는 격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행위다. 

당장 멈추고 불교의 근본 중도, 팔정도 

공부를 해서 정견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를 공부해서 정

견이 확고한 이라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며, 세상 만물의 존재원리를 바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교의 바른 세계

관과 가치관을 세운 이라야 바른 깨달음

의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정견은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의 중도 정견이 선 사람

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다. 화두선, 염불, 주력, 절, 지계, 

봉사, 보시, 위빠사나, 자비명상 다 훌륭

하고 좋다. 불교 수행법에서 우열은 없

다. 다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할 깨달음의 

길이다. 

어째서 화두선은 가장 빠른 공부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두선은 어째서 

가장 빠른 깨달음의 길이라 하고, 직지

(直指), 돈오(頓悟), 최상승(最上乘)이라 

하는가?

불교의 근본 중도를 깨치려는 수행 방

법은 다 좋고 평등하지만, 그 깨달음의 

수행이 빠르고 느린 차이는 있다. 비유하

자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과 천

천히 가는 방법이 있다. 가장 빠른 방법

은 비행기고, 그 외에도 기차나 버스, 자

전거, 걷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중생이 부처 되는 수행 방법

에도 빠르고 느린 차이는 있다. 화두선은 

그 중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에 비유할 수 

있다. 위빠사나나 화엄종 같은 대승 교학

에서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4차

제나 9차제 또는 52단계를 말한다. 중생

이 부처 되는 깨달음 수행에 복잡하고 다

양한 과정과 단계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화두선은 중생이니 부처니 하

는 것을 방편일뿐 중생이 본래 부처라 한

다. 우리가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이니 

중생이란 착각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된

다. 그 착각을 깨는데 화두가 가장 빠르

고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에서는 깨달음을 직지, 돈오, 돈수, 일

초직입여래지라 한다. 

화두선이 빠르다고 불교가 아닌 것이 

아니다. 화두선도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깨치는 것이다. 중생이니 부처니, 생이니 

사니, 선이니 악이니 하는 양변에 집착하

는 분별망상을 화두로 차단하여 바로 중

도를 체험하며 실천하고 깨치는 수행법

이다. 

화두선은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수행

을 말하지만, 그 수행도 닦음 없이 닦는

다 하여 무수지수(無修之修)라 한다. 물

론 화두선이 빠르다고 염불이나 위빠사

나 등 다른 수행법을 낮춰보면 아직 정견

을 세우지 못한 것이니 화두 공부할 자격

이 없는 분이다. 화두보다 먼저 중도 정

견 세우는 공부가 먼저다.

▶한줄 요약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로 가는 수행법이라면 

다 평등하니 좋고 나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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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교토 용안사 선원에서 화두 참선하는 불자들. 이들은 필자와 함께 참선 수행하는 도반들이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화두선은 어째서 가장 빠른 공부라 하는가?16

팔정도 근본으로 하는 수행은 다 훌륭하고 위대해

해탈 하려는자 불교 근본 중도 공부로 정견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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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재 및 천도재 의식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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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전통제례의식 교본’출시

USB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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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Track, 목표를 위한 가장 빠른 길〉


